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지역을 그리고, 꿈을 그리다 ‘정철휘’ 작가

그림 그리는 농부의 버섯농장 정철휘입니다. 화가 정철휘입니다.

화가 정철휘는?

저는 완주군에서 부모님과 함께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일과 끝나면 작업 활동도 하고 있습니
다. 원래 전공을 했었는데요, 작업 활동을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하다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작업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이 하시는 버섯농장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부모님
을 설득하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버섯 농사와 그림 작업을 어떻게 병행하셨나요?

일단, 패턴이 잘 잡혀야 되니까. 일 하면서도, 일 끝나면 지치더라고요, 지치다 보니까 그림을 잠깐 잡
다가도 놓게 되고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 부분이 해결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하다 보니 그 부분
도 적응하고 몸으로 습관적으로 베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하다 보니 되긴 되더라고
요. 2시간씩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주의 지역을 소재로 하여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는데?

일단, 완주군이라는 지역 자체가 제가 살아온 지역이니 편했어요. 타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작업 활동하
고 그러는데 많이 편하고 익숙하고, 제가 처음 인터뷰 갈 때는 그려준다고 하니까 호의적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너무 바쁘니 멀리하는 데도 있었는데 호의적으로 나오는 분은 그림을 그려주고 나서 보내
드렸는데 좋아하시고, 카카오톡 메인 사진으로 해놓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되게 
뿌듯하죠, 좋았습니다.

예전에 지역을 그리기 전 그림에 대해 알려주세요

졸업작품을 통해서 보여드린 작품이 무엇이냐면 슬레이트를 봤는데 물결이라는 느낌과 비슷하더라고
요. 부드럽게 꺾이는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물고기를 그리면 어떨까 그때는 되게 
여유롭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슬레이트에다가 물고기를 그리는 작업을 했습니
다.

지역을 그리는 작업을 하며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고?

이전에는 솔직히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였어요. 일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조금 쉬고 
그런 것이 좋았는데, 하다 보면서 돌아다니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많았어요. 
완주군에서 튀지는 않더라도 은은하면서 쉴 만한 공간, 가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구나. 
물론 좋은 공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나가면서 완주군의 
좋은 점이나, 좋은 면들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을 위해 7년의 노동시간 활동에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고, 집안에서도 막내로 자라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귀하게 자랐다, 그래서 세상을 잘 
몰랐어요. 이런 일을 하고 현실에 부딪혀서 살다 보니까 현실이 더 보이고 작업 면에서도 그런 쪽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거의 내가 진정으로 느껴서 깊이 있는 그림이 아니
라 1차원적이고 단순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된 것 같아요. 붓을 놓았다고 해서 그게 정체된 것이 아니라. 그사이에 저는 세상을 느꼈으니까. 좋습
니다.

앞으로 그리고 싶은 그림?

완주군 숨은 명소들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다니면서 사장님이나 예를 들어 시장을 가면 시장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겉모습은 좋잖아요. 가고 싶고 쉬고 싶을 때도 한 번씩 찾기도 하는 공간인
데 대화를 통해 얘기를 하다 보면 사장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장사가 잘 안된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들 이런 다양한 이런 감정들, 사람마다 나
름 각자 사연이란게 있잖아요.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믹스하는 작업
을 할 것 같아요. 계획중 입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젊은 청년 예술가들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 장르가 합쳐지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완주에서 꿈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